
보 도 설 명 자 료
(’16. 9. 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역주행하는 해외자원개발(1면), 日․中 ‘알짜광구’ 찾아

삼만리… 韓 자원개발 투자 ‘뒷걸음’(4면)(’16.9.8. 이데일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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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부실 해외자원개발 논란을 이유로 필요한 정책개발조차 등한시 하는
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

□ 산업부가 지난 6월 ‘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’을 확정하면서 해외
자원개발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였으며,

ㅇ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현 정부의 해외자원
개발 정책 추진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망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부는 지난 6월 ‘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’을 수립하고 국가
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

ㅇ 이를 위해 우선, 경영이 악화된 자원개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
통해 내실화하고,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

□ 현재 공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
점검위원회를 구성(‘16.8월)하여 철저히 점검․관리하고 있음

ㅇ 또한, 내년부터 ‘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’를 신설*하는 등 민간 투자
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

* 융자 예산 현황(억원) : ’14년 2,006 → ’15년 1,438 → ’16년 0 → ’17년(정부안) 1,500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이승렬 과장 (044-203-5140)
김종연 사무관 (044-203-51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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